
은혜의 단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1.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근심, 걱정은 무엇입니까?

2.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눠주세요.

1.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합은 북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한 왕이었다.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모압에게서 많은 조공을 받는 등(왕하 3:4),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태평 시대

를 누렸다. 하지만 그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유례없는 바알 숭배를 만연시켰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 기근과 가뭄이 찾아들게 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아합은 국가의 부흥과 번

영을 가져온 성군이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아합을 악한

왕으로 기록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아니라하나님의말씀을순종하기위해힘써야한다.

아합 [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B.C. 874-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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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큰 죄악을 범했

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엘리야는 스스로 아합 왕 앞에 나타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

지자 850명을 갈멜 산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1,19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고

각자 섬기는 신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38절). 그리고 그 능력을 목격

한 백성들은 엘리야의 명령대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가

뭄으로 인해 이미 근심에 가득 차 있던 아합은,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응

답받지 못하고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먹고 마시는 일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

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

씀하셨습니다(1절).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

다’ 라고 말합니다(41절). 이는 엘리야의 권면으로서, 아합의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은혜가 약해지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로

근심 걱정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에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막으시

는 분도 하나님, 푸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

열왕기상 18장 41-46절 (찬15장, 309장)

아합 왕의 우상숭배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3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단비를 받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는,엘리야가아합에게권면했다는말씀입니다(41절).

맺 음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믿음으로 기

다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작아보일지라도 그것은 반

드시 역사되는 능력임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막혀있다면, 회

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사모

하고 받기 위해 힘쓸 때,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번째로는,엘리야가간절히일곱번기도했다는말씀입니다(42-43절).
엘리야는 이미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

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만 해도 되었습니다(1절). 하지만 엘리야는 갈멜 산 꼭대기에 올라가 꿇어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42절).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7번이나 바다 쪽을 살

펴보도록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43절). 또한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일이 있

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에 의해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구원하시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의 장관은 결국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밟혀 죽었습니다(왕하7:1-20).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

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항

상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때에, 문 두드리면 열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번째로는,사람의손만한작은구름이일어났다는말씀입니다(44-46절).
엘리야가 7번 째 기도할 때 바다에서 사람의 손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44절a). 그

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릴 것이니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라 말했습니다(44절b).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립니다(45절). 그 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 달려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을 앞질러 나아갔습니다(46절).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죄를 청산할 때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회개

했습니다(37-39절).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 죽였습니

다(40명).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

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 멀어져 은혜의 빛이 희미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회개임을 깨닫고 죄를 청산하여 은혜의 단비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큰 은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3년 반 가뭄을 해결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기적과 은혜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 역사가 작아보일지라도 그 역사에 감사하고 그것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 마차를 탄 아

합 왕을 앞질러 달렸습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

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

혜의 단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